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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간 단계이자 

신체적, 정서적인 변화와 함께 많은 사회적 요구에 적응

해야 하는 시기여서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35.4%가 스트레스를 인지

하고 있으며,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스트레스를 인지하

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5). 스트레

스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

의 과도한 경쟁적 교육환경 속에서 시험이나 성적, 공부 

등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I. Choi, S. 

Mo, & J. Kang, 2011). 이는 입시에 치중한 학교교육과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인 풍토로 인한 것(K. Lee 

& J. Kim, 2000)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로 올라가

면서 특목고 및 대학입시에 대한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어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M. Kim, S. Lee, H. Shin, Y. Park, & J. Lee, 

2010).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이행은 학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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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S. Yoo, 2007), 이러

한 변화들은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에서 있어 새로운 적

응을 요구(H. Shin et al., 2012)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의 강도도 가중시키고 있다(J. Oh 

& H. Seon, 2013).

청소년들은 학업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경우 학

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학업에 대한 정서적 고갈감, 냉소, 

무능감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 양상을 경험하며 학업소진

을 경험하기도 한다(H. Jo & H. Lee, 2010; Y. Lee, S. 

Lee, & J. Lee, 2009). 청소년들이 학업소진을 경험하게 

되면 학업수행에 있어 활기가 줄어들면서 의욕이 감소하

고, 공부에 대한 목적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학업성

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중요하지 않게 느끼게 

되면서, 불평,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뿐 아니라 무단

결석, 학업동기의 상실, 나아가 학업중단에 이르기도 하고

(H. Chun & Y. Kim, 2011) 심한 경우에는 또래관계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살로 이어지는 극단

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령기에 경험하

게 되는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학업소진은 예방 또는 극복

이 가능하다(Y. Bang, 2016)고 한다. 이에 최근에는 학업

소진의 유발 요인 뿐 아니라 학업소진의 극복 요인에 대

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연구자들은 보다 긍정적 개념인 학업열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부정적 개념인 

소진과 더불어 열의라는 긍정적 개념이 함께 고려될 필요

가 있음(A. Yun & N. Chung, 2011)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

적 측면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부정적인 측면만을 변화

시키려는 노력보다 개인의 성장과 행복에 더 가깝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S. Yoon & H. Chin, 2010). 또 청소년

들이 학업열의를 갖게 되면 배움에 대한 호기심이 유발되

어 좀 더 새롭고 어려운 수준의 과제에 도전해 보고 싶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S. Lee, 2011). 

뿐만 아니라 학습과정을 즐겁게 느끼고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하며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H. Lee, 

2010; S. Y. Xia & J. R. Kimmel, 2004).

학업열의는 학업소진에 대한 연구를 출발로 하여 초기

의 선행연구들은 학업열의를 학업소진의 연속선상에 있는 

직접적인 반대 개념으로 여겼다(C. Maslach & M. P. 

Leiter, 1997). 고갈, 냉소, 무능감으로 구성된 학업소진의 

세 차원의 반대 차원인 에너지, 몰두, 효율성으로 학업열

의를 정의하며, 학업소진 척도의 반대 형태로서 측정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최근 긍정심리학에 대한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의 개념에 대

해 하나의 축에서 이 두 개념이 양 극단에 존재하는 것으

로 보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이 개념들을 상대적이

면서도 독립적인 개념으로 평가하고 있다(V. Gonzalez- 

Roma, W. B. Schaufeli, A. B. Bakker & S. Lloret, 

2006; W. Schaufeli, M. Salanova, W. B. Gonzalez- 

Roma & A. B. Bakker, 2002b). 학업열의는 학업소진과 

같은 차원에서 반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독립적이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끄는 개념이고, 학업소진과 부적인 상

관관계를 갖는 변인(C. Maslach, W. B. Schaufeli & M. 

P. Leiter, 2001)이라는 것이다. 이는 학업소진과 학업열

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므로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미

치는 영향 또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

미한다.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성격

(I. Park, S. Lee, B. Choi, Y. Jin, & J. Lee, 2010), 통제

감(M. Kim et al., 2010), 완벽주의(H. Jo & H. Lee, 

2010), 학업동기(C. Furrer & E. Skinner, 2003), 성실성 

및 에너지(G. M. Alarcon, J. M. Edward, & L. E. 

Menke, 2011),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 및 성취목표 지향

(H. Jo & H. Lee, 2010) 등과 같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부모의 양육태도(E. Han, B. Kim, S. Lee, & H. 

Shin, 2011), 부모의 학업기대(S. Nam, J. Lee, & J. Jang, 

2012), 교사 및 상담자의 역할(C. Furrer & E. Skinner, 

2003), 우호적인 상황 및 사회적지지(G. M. Alarcon, J. 

M. Edward, & L. E. Menke, 2011) 등과 같이 부모가 

제공하는 자원이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의 성격이 외향적이고, 성실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

어 있을수록, 학생의 자기통제감이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낮아지고, 학업동기와 성실성이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

과 성취목표 지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지지를 많

이 받을수록 학업열의가 증가한다. 또 부모가 과보호 한

다고 자녀들이 지각할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학업성취압

력을 나타낼수록 자녀의 학업소진이 증가하고, 교사나 부

모가 직접적인 통제 행동을 할수록 학업열의는 낮아진다. 

이처럼 청소년 개인이 가진 내적 자원과 부모나 교사가 

제공하는 외적 자원이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

향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내·외적 자원 중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더불어 자녀의 학습과 관련

된 변인들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

며(W. Lee, 2015), 최근 저출산 경향으로 인해 자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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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소하고, 부모의 학력 수준은 높아지면서 부모의 학

습관여행동이 자녀의 학업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 두 

명의 자녀에게 집중되는 부모의 기대는 점점 커지고, 부

모는 자녀들에게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함(H. Park, 2014)

으로 인해 부모는 자녀의 학습과정에 점점 더 많은 통제

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녀는 부모의 학업성취에 대한 요

구로 인해 학업스트레스를 점점 더 많이 받게 될 뿐 아니

라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더구나 자아의식이 강해지

고 사춘기를 겪게 되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과도한 학습관

여행동을 간섭이나 잔소리로 느끼면서 학업스트레스가 학

업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과보호 한다고 지각할수록

(E. Han et al., 2011), 부모가 잔소리와 간섭을 하는 등

의 행동을 많이 할수록(M. Kim et al., 2010) 자녀의 학

업소진이 증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의 적절한 학

습관여행동은 많은 학습량과 진로선택 등으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가 많아진 청소년들이 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으

며 더욱 안정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부모가 돌봄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의 

학업소진은 낮아지고(E. Han et al., 2011),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소진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기능

을 한다(H. Lee, 2014). 또한 부모가 학업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학습방식을 존중하는 긍정적 학습관여행동을 할 

때 자녀는 학업에 열의를 갖고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학

업을 수행하고(Y. Kim, 2007), 부모로부터 학업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받은 자녀들은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고 학

업성취를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다(X. Fan & M. 

Chen, 2001).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

할 때 자녀가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모의 바람직한 학습관여가 중요하

다는 것을 말한다. 즉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방

법에 따라 자녀의 학업소진을 낮추고 학업열의를 증가시

킬 수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특

히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청소년의 학업소진과 학업열의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

구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학업스트레스 상황에

서 이러한 자원들이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즉, 동

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개인이 가진 자원에 따라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

향이 다르다는 스트레스 이론들로 보아 부모가 어떤 학습

관여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학업스트

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하위요인에 따른 이들의 조절효과

를 알아봄으로써 학업소진을 감소시키고 학업열의를 증가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을 알아보고

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

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청

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절변인을 탐색하고 규명

함으로써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습상황에서 학업소진을 감소시키고, 학업열의를 증진시

킬 수 있는 구체적인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을 알아보기 위

한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

치는가?

2.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

관여행동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3.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

관여행동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

학업스트레스란 학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내외적 자극

으로 인해 청소년이 받게 되는 심리적 부담 또는 긴장, 

근심, 우울, 초조함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K. Park, 2008).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요구(M. Kim et 

al., 2010), 학업성취 압력(Y. Hong & J. Lee, 2012; S. 

Nam et al., 2012), 학업과다(Y. Lee, 2009) 등과 같은 다

양한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학업요구는 학업에 대한 부

담감으로 정의되며 과중한 학업요구, 성취압력, 학업성취 

압력, 학업과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J. Jang & 

J. Lee, 2013). 학업성취 압력은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

지는 교육적 관심, 성취 및 역할 기대 등에 대해 자녀가 

지각한 압력을 의미하는데(Y. Kang, 2003), 이는 자녀에

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S. Park & 

Y. Chong, 2010). 이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학업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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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학업에 대한 요구의 지각으로 이러한 용어들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큰 범주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는 두통, 복통, 긴장, 피로와 같은 신체적 

증상과 좌절감,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학업에 대한 심각한 무능감, 공부에 대한 

미움과 회의 등과 같은 심각한 학업소진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Y. Lee et al., 2009). 즉 학업소진은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게 되어 정서적 고갈을 경험하게 하거나 현재의 

공부를 계속할 수 없어 학업을 놓게 하는 등 만성적인 학

업스트레스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가 주로 

단기간에 신체적 증상을 중심으로 갑자기 일어난다면, 학

업소진은 장기간에 걸쳐 정서적 증상을 중심으로 완만하

게 일어나 주위 사건이나 학업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한

다. 또한 학업스트레스는 개인의 생활환경이 주된 원인으

로 작용하여 불가피한 것인 반면 공부 환경이나 학업 특

성에 그 원인을 둔 학업소진은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부정

적인 반응의 하나로 환경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을 통해 그 과정이 역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 및 

대처 역시 가능하다(Y. Bang, 2016).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

르면 성적, 시험, 공부, 교과수업 등에 대한 학업스트레스

는 학업소진을 증가시키고(H. Shin & K. Yu, 2014), 학

업성취 압력으로 인해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업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Y. Lee, 2009). 또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자

녀의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증가시켜 학습된 무력감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며(N. Son, 1998), 부모의 학업성취압

력이 강할수록 자녀의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자녀는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체념화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인다(H. Choi, 

2001). 이와 같이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소진을 초래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M. Kim et al., 2010).

한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소진과 같은 항상 

부정적인 영향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자극으

로 작용하여 오히려 학업이나 일의 동기를 높여주거나 수

행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학업에 충분히 만족

스럽게 집중하는 학업열의의 상태로 이끌 수도 있다. 그 

동안 학업에 대한 연구들은 학업스트레스(S. Park & H. 

Kim, 2008), 학습 불안(E. Seo, 2007), 학업소진(J. Lee, 

2010) 등 학생들의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초점을 맞춰 왔

다. 그러나 긍정심리학에서 강조하듯이 부정적인 면과 긍

정적인 면을 조화시키는 것이 부정적인 면만을 변화시키

는 것보다 개인의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S. 

Yoon & H. Chin, 2010). 이러한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대두된 개념이 열의

(engagement)이다.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미

를 내적으로 이끌어 내는 동시에 학업에 대해 집중하게 

해주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적 회복력을 의미하며 

높은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W. B. Schaufeli et 

al., 2002a).

학업열의(engagemant)는 흔히 학습몰입(flow)과 혼용

되어 사용되면서, W. A. Khan(1990)은 열의를 몰입의 한 

상태로,  W. H. Macy and B. Schneider(2008)는 몰입을 

열의의 한 상태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몰입이란 어떤 과

제를 해결하거나 활동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최적의 심리

적 상태(S. Lee, 2011)로서 열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는 

하지만, 몰입이 학업 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서 비교적 짧

은 시간에 일어나는 최고조의 경험인 것과는 달리 열의는 

학업에서 나타나는 보다 지속적인 정신상태라는 점에서 

열의와 몰입은 서로 차별화된다(W. B. Schaufeli, A. B. 

Bakker, & M. Salanova, 2006)고 할 수 있다. 

Academic Stress

Academic Burnout

Academic 

Engagement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Behavior

    - Academic options grant behavior

    - Democracy rules offer behavior

    - Adequacy results pursuit behavior

    - Academic progress encourage behavior

    - Academic information offer behavior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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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aslach and M. P. Leiter(1997)는 열의를 소진의 구

성요소인 탈진, 냉담, 효능감의 결여와 직접적인 반대 개념

으로 보고 에너지, 참여, 그리고 효능감으로 구성하여 연구

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W. B. Schaufeli et al.(2002b), 

H. Jo and H. Lee(2010)은 학업열의를 활기, 헌신, 몰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그 후 V. Gonzalez-Roma et 

al.(2006) 역시 열의의 중요한 요인을 활기와 헌신으로, 소진

의 중요한 요인을 탈진과 냉담으로 제시하며, 소진과 열의는 

서로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차원임을  증명하였다. 

학업열의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아직 소수이지만, G. 

M. Alarcon et al.(2011)은  목표, 우호적인 상황, 성실성, 

에너지 및 사회적지지 등과 같은 개인적 자원이 학업열의

를 유발한다고 하고, C. Furrer and E. Skinner(2003)도 

학업동기와 같은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교사 및 상담자

의 역할과 같은 개인 외적 요인 역시 학업열의를 유발하

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H. Jo and H. 

Lee(2010)은 완벽주의 성향이 클수록, 성취목표지향이 클

수록 학업열의가 증가한다고 말한다. 반면 A. Assor, H. 

Kaplan, Y. Kanat-Maymon, and G. Roth(2005)는 교사

의 직접적인 통제행동 즉, 교사가 빈번히 지시를 내리거

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의 속도를 방해하는 것, 비판

적이고 독립적인 의견을 허락하지 않는 행동 등은 학생들

의 분노와 불안을 야기시켜 학업열의가 발생하는 것을 방

해한다고 보고한다. 

스트레스와 열의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직무상황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호텔종사자(J. Ko, B. Kim, & 

H. Koo, 2010), 공무원(J. Yoo, 2011), 화력발전소 근무자

(J. Lee, C. Lee, & W. Yoo, 2012), 아동상담자(J. Choi 

& H. Kang, 2012), 시내버스 운전자(H. Leu, 2014) 등의 

다양한 직업군에서의 연구들을 통해 직무스트레스가 직무

열의를 낮춘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A. Duran, 

N. Extremera, L. Rey, P. Fernandez-Berrocal, and F. 

M. Montalban(2006)은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열의에 영향

을 미치는 것처럼 학업상황에서도 학습자의 스트레스가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증적 연구

를 통해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열의를 감소시킨다

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Y. Song(2013)도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열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한다.

2. 부모의 학습관여행동과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

부모는 자녀가 유아일 때는 주로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하게 되나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서부터는 자녀의 학업

문제에 관심을 쏟게 된다. 최근 들어 보다 낮은 연령대 자

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고 있

다(Y. Hong & J. Lee, 2012). 자녀들이 중학교에 진학하

고 나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부모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Y. Hong & J. 

Lee, 2012). 이에 부모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의 학

습에 꾸준히 관여하게 된다. 이처럼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활동과 학업성취 등을 위해 행하

는 모든 행동을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라고 한다.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자녀교육과 관련된다양한 측면에서의 부모

의 교육적 활동과 참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

녀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 학교활동이나 프로그램 참가, 학

습활동을 조장하는 가정환경, 학업과 관련된 부모와 자녀

간의 활동을 포함한다(J. Kim & M. Choi, 2011).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성취에 대한 압력이나 격려, 부모의 지원, 학업성과에 대

한 기대, 학업에 대한 관심이나 조력행동 등의 학습관여

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주로 주목해 왔다. 부모로부터 학업에 대한 기대와 격려

를 받는 청소년들은 비교적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고 오랜 

기간 동안 학업성취의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J. 

Kim, 2001), 학교에서 성공적인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사

회적 지원과 격려를 많이 받는다. 또 E. L. Deci, R. U. 

Vallerand, L. G. Pelletier, and R. M. Ryan(1991)은 학

업자율성제공, 통제최소화, 학업정보제공, 감정배려 등과 

같은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의사결정력과 성취력을 높여

주는 자기 결정력을 향상시킨다고 하고, E. Lim(1998)는 

학업정보제공의 관여행동이 자녀의 학업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상태나 과제를 확인

한다던지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자녀의 학업성취를 장려해 왔다. Y. Hong and J. 

Lee(2012)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심

이 높을수록 자녀가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자녀의 학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또한 늘어나고 이러한 학습관여행동

이 늘어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자녀의 학업

성취도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녀가 부

모의 학습관여행동 정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는 학습

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지만 긍정적

으로 지각하지 못하고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지각하게 되

는 경우에는 오히려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학업소진

으로 이끌 수도 있다(J. Kim & M. Cho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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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스트레스, 부모의 학습관여행동과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에게 집중적인 교육투자와 관심을 

통해 많은 통제와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녀는 이를 부모

의 관심과 지지로 여겨 학업에 있어 더 많은 열의를 느끼

고 적극적으로 학업성취를 위해 애쓰기도 하지만 한편으

로는 부모의 학업성취에 대한 요구를 부담감으로 지각하

여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학업소진에 빠지기도 한다. 

즉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있어 부모

의 학습관여행동은 학업소진으로 이어지게 하기도 하고 

학업열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X. Fan and M. Chen(2001)은 부모로

부터 학업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고 학업성취를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

울인다고 한다. 반면에 부모의 학습관여가 너무 심하여 

부모가 자녀를 외적으로 통제하거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자녀의 자율적 학업동기가 저하된다(A. E. 

Gottfried, J. S. Fleming, & A. W. Gottfried, 1994). 또

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성취기대 및 역할

기대가 클수록 자녀에게는 더 큰 압력으로 지각되어질 수 

있으며(J. Lee & Y. Kim, 2000), 자녀의 소질과 능력을 

무시한 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잔소리와 간섭을 하는 등 

높은 수준의 압박을 가하면 자녀에게 과도한 경쟁심을 유

발하고 높은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Y. Ryu, 1995).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소진 및 자녀의 학업소진의 관

계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돌봄을 한다고 지각할

수록 자녀의 학업소진이 감소하고 어머니의 소진과 자녀

의 소진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E. Han et 

al., 2011).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회복탄력성 

및 학업소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H. Lee, 2014)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양육태도가 학업소진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학업소진을 예방하고 감소시키

는 일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학

습관여행동이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자녀의 학업과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W. Lee, 2014). 자녀교육에 대

한 부모의 참여는 자녀의 교육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S. Lee and H. Choi(2007)은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가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도는 높

아지고, 시험불안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한다. 부모의 학

습관여형태를 학업정보제공과 자녀학습방식 존중을 긍정

적 학습관여형태로, 학습 성과 압력은 부정적인 학습관여

형태로 분류한 Y. Kim(2007)는 긍정적인 학습관여형태가 

자녀의 자기주도학습을 높이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당연 자녀들

의 성적과 직결된 학업성취일 것이며, 따라서 부모 입장

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학습관여

를 하게 된다. 이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바람직한 

태도나 학습에 관여하는 방법은 자녀가 경험하고 있는 학

업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E. L. Deci, 

R. U. Vallerand,  L. G. Pelletier and R. M. Ryan(1991)

에 따르면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부모가 학습방

법을 존중해주고 어려운 점을 조언하거나 학습정보를 제

공하게 되면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성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M. Han and A. Yoo(1996)은 

아동에게 부모의 긍정적 지원은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인 부적응 및 공격적 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한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업스

트레스가 학업소진이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인이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의 3학년 학생

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중학생들은 초등학생과는 다

른 학습환경의 변화를 많이 경험하고, 부모가 학업에 대

해 본격적인 관심과 기대를 하게 되므로 학업성취에 대하

여 강한 부담감을 지각한다. 그 중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은 3년간의 중학교 생활을 거치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

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자신만의 학업방식을 갖추

고 학업수행을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

하고 고입을 앞두고 있어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게 되는 시기이기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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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16년 5월 3일에 대구광역시에 소재

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

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어렵거

나 모호하다고 판단된 질문지의 문항 내용을 수정‧보완한 

다음 2016년 5월 10일∼12일에 걸쳐 대구광역시에 소재

하고 있는 5개 중학교의 3학년 남‧여 학생 350명을 대상

으로 질문지와 연구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질문지를 배부하여 본 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급의 담당교사

를 통해 질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작성하도록 하고 회수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회수된 질문지는 326부였으며 

부실 기재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한 

31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학업스트레스 척도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B. Park and S. Park(2012)의 척

도를 기초로 하여 중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 및 문장

으로 수정한 다음 총 4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청소년들

이 성적, 수업시간, 학습 중 부모와 교사들로부터 받거나 

스스로 느끼는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학업스트레스의 정도

는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으며,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6이

었으며, 각 문항은 전공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N=313)

Variable Categories N(%) Variable Categories N(%)

Gender
Male

Female

153(48.9)

160(51.1)
Family members

Parents

Parents+Brothers and sister

Grandparents+Brothers and sister

Etc

36(11.5)

221(70.6)

22( 7.0)

34(10.9)

Father’s age

40 below

41 - 50

51 and over

16( 5.1)

249(79.6)

48(15.3)

Mother’s age

40 below

41 - 50

51 and over

41(13.1)

257(82.1)

15( 4.8)

Father’s 

education level

Below middel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No answer

4( 1.3)

89(28.4)

41(13.1)

155(49.5)

19( 6.1)

5( 1.6)

Mother’s 

education level

Below middel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No answer

4( 1.3)

110(35.1)

44(14.1)

135(43.1)

17( 5.4)

3( 0.9)

Father’s job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men

self-employment

Temporary

Blue collar

Office

Service industry

Executive directorate

Profession

Unemployed/Housewife

Etc

No answer

16( 5.1)

89(28.4)

9( 2.9)

32(10.2)

79(25.2)

14( 4.5)

27( 8.6)

17( 5.4)

3( 1.0)

24( 7.7)

3( 0.9)

Mother’s job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men

self-employment

Temporary

Blue collar

Office

Service industry

Executive directorate

Profession

Unemployed/Housewife

Etc

No answer

4( 1.3)

54(17.3)

7( 2.2)

18(5.8)

60(19.2)

33(10.5)

10( 3.2)

22( 7.0)

89(28.4)

15( 4.8)

1( 0.3)

Home life level

Good

Fair and good

Fair

Fair and poor

Poor

39(12.5)

113(36.1)

137(43.8)

23( 7.3)

1( 0.3)

Academic 

achievement

Good

Fair and good

Fair

Fair and poor

Poor

53(16.9)

78(24.9)

85(27.2)

62(19.8)

35(11.2)

Total 313(100) Total 3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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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소진 척도

학업소진 척도는 Y. Lee(2009), J. Lee(2010)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중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 및 문장으로 

수정한 다음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습과 학습내

용에 대해 청소년이 지각하는 탈진감, 냉담감, 무능감, 반

감, 불안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학업소진의 정도는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으며, 따라서 점

수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

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 각 문항은 전공

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았다.

3) 학업열의 척도

학업열의 척도는 W. B. Schaufeli et al.(2006), H. 

Choo and W. Sohn(2011), J. Lee and S. Lee(2012)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중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 및 문

장으로 수정한 다음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습활

동과 학습과정에 대해 청소년이 지각하는 열정, 헌신, 효

능감, 몰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학업열의의 정도는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으며, 따라서 점

수가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

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6이었으며, 각 문항은 전공

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았다.

4)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척도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척도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수행된 

J. Kim(2001)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중학생의 수준에 적

합한 어휘 및 문장으로 수정한 다음 총 30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부모의 학습관여

행동 정도는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전혀 그렇지 않다’

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고 그 결과 5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2문항을 제외한 28문항을 부

모의 학습관여행동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들

을 검토한 결과 요인 1은 자녀가 학습의 시간, 장소, 방

법, 내용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습선택권부여 행

동(6문항)으로, 요인 2는 자녀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의 어

려움을 이해하고 자녀에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

해 주는 등 학습의 필요성과 결과에 대한 의견을 자녀와 

교환하는 행동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민주규칙제공 행동(5문항)으로, 요인 3은 학습목표를 설정

하는데 자녀를 참여시켜서 적정한 목표를 유도하고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거나 실패

했을 경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

해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행동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적정성과추구 행동(6문항)으

로, 요인 4는 자녀의 학습행동이나 성적을 형제, 자매, 친

구 등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가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 자

신의 한계를 이겨내도록 격려하는 등의 행동들을 포함하

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업진보격려 행동(5문항)

으로, 그리고 요인 5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방법이

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 등을 탐색하여 자녀가 필요로 할 

때 제공하거나 함께 탐색하는 등의 행동들을 포함하는 문

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업정보제공 행동(6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학습선택권부여 행

동이 .88, 민주규칙 제공 행동이 .61, 적정성과추구 행동이 

.84, 학업진보격려 행동이 .80, 그리고 학업정보제공 행동

이 .90이었다.

4.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전산 처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

해 요인분석 및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청

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조절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MMR)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 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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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는 학업소진을 40.6%, 학업열의를 13.8%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학업소진(β=.638)과 학업열의(β=-.375) 모

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높아지

고, 학업열의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와의 관

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Academic Stress, Academic Burnout, Academic Engagement and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Behavior in Adolescents (N=313)

variables M(SD) range

Academic stress 2.75(.69) 1∼4.76

Academic burnout 2.70(.68) 1∼5

Academic engagement 2.81(.77) 1∼5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behavior 

Academic options grant behavior 3.59(.80) 1∼5

Democracy rules offer behavior 3.64(.66) 1.6∼5

Adequacy results pursuit behavior 3.31(.74) 1∼5

Academic progress encourage behavior 3.56(.85) 1∼5

Academic information offer behavior 3.11(.89) 1∼5

Table 3. Intercorrelations of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cademic Burnout, Academic Engagement and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Behavior in Adolescents (N=313)

variables 1 2 3 4 5 6 7

1. Academic stress

2. Academic burnout  .64**

3. Academic engagement -.38** -.56**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behavior 

  4.  Academic options grant behavior -.34** -.32**  .36**

  5.  Democracy rules offer behavior -.34** -.29**  .27** .55**

  6.  Adequacy results pursuit behavior -.25** -.38**  .40** .57** .43**

  7.  Academic progress encourage behavior -.43** -.26** .14* .42** .51** .31**

  8.  Academic information offer behavior -.22** -.29**  .33** .34** .40** .64** .31**

*p<.05 **p<.01 ***p<.001

Table 4. The Effect of Adolescents' Academic Stress on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Engagement (N=313)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Academic burnout Academic engagement

B β B β

Academic stress .628 .638*** -.418 -.375***

F             213.856              50.940

R²                .406                .13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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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2단계에

서는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상호작용항

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에 따르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들을 표준화하여 상호

작용항을 만들어 투입하였다.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VIF 수치를 확인한 결과 학업스트

레스,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그리고 학업스트레스와 학습

관여행동의 상호작용항의 VIF는 1.3-2.8에 분포하고 있어 

독립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

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

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1단계에서 학업스

트레스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학업소진을 45.5% 설명

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β=.609)와 조절변수인 적정성과추

구 행동(β=-.236)이 학업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적정성과추구의 학습관여행동을 적

게 할수록 학업소진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설명량이 1단계와 동일하게 제변수들이 학

업소진의 4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

레스(β=.627)와 조절변수인 적정성과추구 행동(β=-.243)이 

학업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

모가 적정성과추구의 학습관여행동을 적게 할수록 학업소

진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진보격려 행동의 상호작용항(β=-.127)이 학업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스

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다고 하겠다. 그러나 학업스트레스와 학습선택권부여 행

동, 민주규칙제공 행동, 적정성과추구 행동, 학업정보제공 

행동의 상호작용항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

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

소진과의 관계에서 학업진보격려 행동의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평균

(M=2.75)과 표준편차(SD=.69)를 기준으로 학업스트레스 점

수가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보다 낮은 청소년들을 학업

스트레스 하 집단(M=1.65, SD=.31),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더한 값보다 높은 청소년들을 학업스

트레스 상 집단(M=3.80, SD=.30)으로 구분하였다. 또 부모의 

학업진보격려 행동 점수의 평균(M=3.56)과 표준편차(SD=.85)

를 기준으로 부모의 학업진보격려 행동 점수가 평균에서 표

준편차를 뺀 값보다 낮은 청소년들을 학업진보격려 행동 하 

집단(M=2.13, SD=.47), 부모의 학업진보격려 행동 점수가 평

균에서 표준편차를 더한 값보다 높은 청소년들을 학업진보

격려 행동 상 집단(M=4.83, SD=.15)으로 구분하여 이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2>과 같다.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Behavior o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Burnout (N=313)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Academic burnout

Level 1 Level 2

B β B β

Academic stress(A)    .599    .609***    .593    .627***

Academic options grant behavior(B)    .003  .004    .001  .002

Democracy rules offer behavior(C)   -.019 -.019   -.020 -.020

Adequacy results pursuit behavior(D)   -.217   -.236***   -.224   -.243***

Academic progress encourage behavior(E)    .076  .095    .079  .099

Academic information offer behavior(F)   -.018 -.023   -.025 -.033

A × B    .035  .055

A × C    .014  .023

A × D   -.031  -.054

A × E   -.075   -.127*

A × F    .057   .096

Constant  5.828 5.727

F   44.425***  24.683***

adjusted R²   .455  .45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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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학업진보격려 행동을 적게 하거

나 많이 하거나 학업소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학업진

보격려 행동을 적게 하는 청소년들이 부모가 학업 진보격

려 행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보다 학업소진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부모

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1단계에서 학업스

1

2

3

4A
c
a
d
e
m
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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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r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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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t Low(M-SD) High(M+SD)

Academic stress

1.5

3.4

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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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M-SD)

Academic progress encourage
behavior

Figure 2. The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Progress Encourage Behavior on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Burnout

Table 6.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Behavior on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Engagement (N=313)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Academic engagement

Level 1 Level 2

B β B β

Academic stress(A)   -.343  -.308*** -.325  -.292***

Academic options grant behavior(B)    .153  .159*  .148  .154*

Democracy rules offer behavior(C)    .039 .034  .050  .043

Adequacy results pursuit behavior(D)    .206  .198**  .218   .209**

Academic progress encourage behavior(E)   -.160 -.176** -.162  -.179**

Academic information offer behavior(F)    .105  .121  .113  .131*

A × B -.069 -.094

A × C  .006  .008

A × D -.006 -.009

A × E  .083  .124

A × F -.020  .030

Constant  7.207 6.553

F   19.601***  11.050***

adjusted R²   .263  .26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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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학업열의를 26.3% 설명

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β=-.308)와 조절변수인 적정성과추

구 행동(β=.198), 학업진보격려 행동(β=-.176), 학습선택권

부여 행동(β=.159)의 순으로 학업열의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학업스

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모가 적정성과추구, 학습선택권부여

의 학습관여행동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부모가 학업진보

격려의 학습관여행동을 적게 할수록 학업열의가 높아진다

고 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설명량이 1단계보다 0.1% 감소하여 제변

수들이 학업열의의 26.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β=-.292)와 조절변수인 적정성과추구 행동(β

=.209), 학업진보격려 행동(β=-.179), 학습 선택권부여 행

동(β=.154), 그리고 학업정보제공 행동(β=.131)의 순으로 

학업열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모가 적정성과추

구, 학습선택권부여, 학업정보제공의 학습관여행동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학업진보격려의 학습관여행동을 적게 할

수록 청소년의 학업열의가 높아진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

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습선택권부여 행동, 민주규칙제공 

행동, 적정성과추구 행동, 학업진보격려 행동, 학업정보제

공 행동의 상호작용항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열의와의 관

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

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

는 청소년들의 학업소진을 줄이고 학업열의를 높일 수 있

는 데 도움을 주는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알

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대구광

역시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3학년 학생 313명이고, 조사도

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업스트레스 척도, 학업

소진 척도, 학업열의 척도,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 단순회귀분석, 그리고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학업소진이 높아지고, 학업열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과중한 학업스트레스가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지치게 하고 학업에 대하여 냉소적으로 변하게 하여 학업

소진을 증가시키고 학업열의는 감소시킴(Y. Song, 2013)으

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즉 학업스트레스는 정서적 

고갈과 학업에 대한 냉담, 무능감을 느끼게 하여 학업소진

을 증가시키며, 정서적 활기와 학업에 대한 헌신, 효능감을 

덜 느끼게 하여 학업열의를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에 소요

되는 에너지 과정을 통해 학업소진을 유발한다는 연구결

과(W. B. Schaufeli & A. B. Bakker, 2004)와 일치하며,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증상뿐만 아니라 학

업에 대한 심각한 무능감,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마음과 

회의 등 심각한 학업소진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Y. Lee et al., 2009)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열의를 감소시키다는 연

구결과(A. Duran et al., 2006; J. Leu, 2014), 학업과다와 

부모성취압력이 학업소진을 증가시키고 학업열의를 감소

시킨다는 연구결과(J. Cho & M. Kim, 2013)와도 유사하

다. 그러나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직무스트레스가 높

아질수록 직무소진은 높아지지만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은 유의하지 않다는 S. Park(2016)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르다. 

지나친 학업스트레스는 단순히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서 

학업에 대한 무능감을 느끼며 공부가 싫어지고 회의적이

게 되는 학업소진에까지 이를 수 있는 반면, 학업스트레

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학업에 대한 동기를 증가시켜 학업

에 충분히 만족스럽게 집중을 가져오는 학업열의의 상태

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학업스트레스

를 낮추는 것이 학업소진을 감소시키고 학업열의를 증가

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나친 교육

열과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선결되지 않

으면 당장은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에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학업스

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적정성과추구 행동이 학업소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적정성과추구의 학

습관여행동을 많이 할수록 학업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이

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자녀와 의논하여 자

녀에게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실패시에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 함께 고민

하는 적정성과추구의 학습관여행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

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설정한 적정목표이므로 목표달성에

의 동기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실패에 대해 비난받기 

보다는 다음 목표달성을 위해 부모와 함께 문제해결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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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감으로써 학습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어 나타난 결과

로 생각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

서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진보격려 행동의 

상호작용항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유

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학업진보격려 행동을 적게 하는 청소년들이나 많

이 하는 청소년들 간에 학업소진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학업진보격려 행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부모

가 학업진보격려 행동을 적게 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

소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청소년의 학업성취 정도로 결정된

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청소년들은 이

미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학습에 대해 무관심하고, 성

적 향상을 위한 노력 또한 거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학업성취도 역시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

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청소년들

에게 스스로 자신의 학업적 한계를 이겨내도록 지속적으

로 학업진보를 격려하는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더 심한 

부모의 간섭과 압박으로 여겨져 학업에 더욱 냉담해지는 

학업소진을 초래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학업

스트레스가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선을 다

해 조금씩 학업적 진보를 하도록 많이 격려하는 것이 학

업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들보다 더 부모의 간섭으로 여

겨지고 또 다른 학업스트레스로 여겨져 학업소진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로부

터 학업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받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고 학

업성취의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는 연구결과(J. 

Kim, 2001)와는 다소 상이하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의 

소질과 능력을 무시한 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잔소리와 

간섭을 하면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연구결과(Y. Ryu, 

1995)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셋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학업스

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적정성과추구 행동, 학업진보격려 

행동, 학습선택권부여 행동의 순으로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학업스트레

스가 낮을수록, 부모가 적정성과추구, 학습선택권부여의 

학습관여행동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부모가 학업진보격

려의 학습관여행동을 적게 할수록 학업열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적정한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적정성

과추구 행동이나 학습시간, 장소, 방법, 내용 등을 자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학

습선택권부여 행동은 학습과 관련하여 자녀 스스로 선택·

결정하게 하고 하는 행동들로 자녀는 이 과정에서 자율성

과 자아효능감, 자신감 등을 얻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어 

학업열의가 높아져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자녀의 학업과 진로발달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W. Lee, 2014)와 일치

하며, 중·고등학생이 부모학습관여행동 정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내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J. Kim & M. Choi, 2011)와 다소 유

사하다고 하겠다. 

반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중 학업진보격려 행동만이 

학업열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는 다른 사람들과 자녀를 비교하지 않고 자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내도록 격려한다고 하지만 자녀에게

는 극복되도록 요구되는 한계가 너무 높게 지각된다거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지되어 학업열의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성취기대 및 역할기대가 클수

록 자녀에게는 더 큰 압력으로 지각되어질 수 있다는 연

구결과(J. Lee & Y. Kim, 2000)로 다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학습성과압력은 부정적

인 학습관여형태로 자녀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Y. Kim(2007)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

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모가 적정성과추구의 학습관여행동 뿐만 아니

라 자녀가 학습의 시간, 장소, 방법, 내용 등을 스스로 선

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선택권 부여 행동과 더불어 효

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방법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등의 학업정보제공 행동을 많이 함으

로써 학업열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과는 다르게 학업스트

레스와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이

를 조절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학업소진은 만성적인 학업스트레스와 과도한 

학업요구로 인해 발생하므로 부모가 적절한 학습관여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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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를 완충시켜 주는 역

할을 함으로써 조절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학업열의는 

학습활동과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습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로 동기화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학업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학습관여행동만으로는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

는 부모가 여러 가지 학습관여행동 중 적정성과추구의 학

습관여행동을 많이 할수록 학업소진이 낮아지는 것과 비

교했을 때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높이는데는 적정성과추구 

행동, 학업진보격려 행동, 학습선택권부여 행동과 같은 다

양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

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로 다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볼 때 학교에서

는 청소년 스스로가 학업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개인

적 자원을 개발·강화하도록 학습과 생활에 코칭을 보다 

확대하고, 부모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데 도

움이 되는 구체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면 

학업스트레스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디스트레스

(disterss)가 아니라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스

트레스(eusterss)로 지각되는데 도움이 되는 청소년의 내·

외적 자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자녀들의 학업소진을 감소시키고 학업열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학습관여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관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내리며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

나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있어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 정도가 초․중․고등학

교 학년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년과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학업스트레스를 겪고 있

는 청소년들이 학업소진을 피하고 학업열의를 경험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원으로 작용한다. 청소

년들은 부모 외에도 교사 또는 친구와 많은 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학

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그리고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교

사 또는 친구 변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인 외에도 청소년 개인이 가진 자

원이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에서도 조절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와의 관계

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탐색한 결과, 부

모의 학습관여행동은 학업소진에만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학업열의에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후속연

구에서는 학업소진 뿐만 아니라 학업열의를 조절할 수 있

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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